
구 홋카이 세이칸 창고(주) 오타루 공장 제 3 창고 

 

 홋카이 세이칸 창고는 오타루 운하 북쪽 끝의 매립지에 있으며, 오타루시 

산업유산의 상징입니다. 홋카이 세이칸 오타루 공장 제 3 창고는 운하가 완공된 

이듬해인 1924 년에 홋카이 세이칸 주식회사를 위해 건설되었습니다. 창고는 

노후화로 인해 유지가 어려워진 2020 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. 

 

 홋카이도 북부의 러시아 캄차카 반도 앞바다에서 잡힌 연어와 게를 포장하기 

위한 빈 양철 캔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. 쓰쓰미 상회(현재의 홋카이 

세이칸 주식회사)는 1910 년 캄차카 반도에 최초의 통조림 공장을 건설했습니다. 

이것이 오호츠크해의 산업 어업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며, 캄차카 앞바다에는 수출용 

어패류를 가공하기 위한 대형 공모선이 정박했습니다. 

 

 러일 전쟁(1904 년~1905 년)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평화 조약에 따라 

오호츠크해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 연안의 어업권이 일본의 선박에 주어졌습니다. 

이 협정을 계기로 이 해역에 대한 일본의 어업 진출이 붐을 이루었습니다. 연어 

통조림 제조는 1937 년에 정점을 찍고, 그해 약 250 만 케이스(1 케이스당 

48 캔입)의 연어 통조림이 증기선에 실려 수출되었습니다. 그중 거의 90%가 

영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. 

 

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대량의 캔을 보관하기 위한 충분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. 

4 층짜리 창고는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. 

연면적은 7,000m²가 넘으며, 대부분이 캔 보관고였습니다. 작업자들은 창고 내를 

이동하기 위해 외부 계단과 덱을 사용했고, 층간의 캔 이동에는 외부 엘리베이터와 

스파이럴 슈트가 사용되었습니다. 

 

 창고는 2021 년에 오타루시에 기증되었으며, 관광 투어와 음악 이벤트 등을 위해 

때때로 개방됩니다. 외관은 스파이럴 슈트가 특징적이며, 밤에는 조명이 켜집니다. 


